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한다.  

 

우리들 교직원은 평화롭게 살며 일할 권리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언어와 문화 연구 그리고 교육을 통해 외국인들과 마음을 나누며, 일본인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평화에 공헌해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해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각, 전문가의 지혜와 경험을 결집하고, 

창조적인 도전을 계속 해가야만 한다.  

 

헌법은 다른 누가 아닌 우리들 국민의 것이다. 우리들은 충분한 토론도 하지 않고, 

정부가 각의결정이라는 "밀실"에서 헌법해석을 변경한 점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집단적 자위권의 각의 결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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